
정도령이 수원나그네요 청림도사이니라

님은 결국 성공을 거두신 것이다. 영

모님은 “밥도 먹고 배설도 하시는 하

나님“을 말씀을 하신다. 인간과 똑같

은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이다. 고로 

마귀의 종이 된 하나님 속에서 승리하

시어 출현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

이다. 

2)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시키   	
    려 오신 영모님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

루기는 이룬다. 감람나무가 안 나왔으

면 모르지만 마귀는 박살나게 되어 있

다(82. 1. 11. 신앙신보)”

“이긴자가 안 나오면 나도 지옥이

야(80.11)”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

며 말씀하시던 영모님의 이 말씀에는 

자신만만함이 들어 있다. 감람나무가 

나온 이상 꼭 이루어 마귀를 박살내게 

되어 있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

신 것이다.

지금까지 영모님은 천기 속에 가려

진 영적 사정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사실 대로 말씀하실 수가 없는 안타까

운 사정이 계셨다. 그래서 영모님은 

귀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무지한 교인들은 영모

님의 영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

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무지함 때문에 영모님께

서 지금까지 가리고 있는 실체를 때가 

되시어 밝히시니까 다들 이해를 못하

고 오해하고 영모님을 떠나는 사람들

이 많았던 것이다. 

영모님은 줄곧 쑈를 해 온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쑈를 해 왔는데 앞으

로도 계속 쑈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81.12.28.축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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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나는 상제(上帝)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영모님은 당신이 지키지

도 못할 사랑의 하나님의 설교를 하시

고 당신이 그렇게 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참 후에야 영

모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게 되

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 말

씀은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었다. 당신이 낳아 키운 구세주에 

대한 증거였다. 전도관 교인들은 영모

님의 말씀이 다 영모님 자신을 증거하

는 말씀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당

신이 낳아 키운 구세주에 대한 증거였

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

의 설명도 역시 영모님이 키운 구세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전도관

에서는 전연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승리제단에 와서 조희성님

을 대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놀랐다. 

항상 미소가 용안에서 떠나지를 않으

시고 교인들에게 한 번도 큰소리로 야

단을 치시거나 꾸중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무식한 교인들 중에는 조

희성 구세주님을 너무 가볍게 보고 버

릇없이 구는 철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

았다. 그럼에도 일절 얼굴을 붉히시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웃음 띤 모습으로 

대하시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어떤 보살이 조희성님

이 사무실에서 나오시는 것을 맞추어

서 달려가서는 “제가 급히 필요한데 

돈좀 주세요”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조희성님은 “그래? 나도 오늘 돈이 없

는데”라고 하시더니 여전히 미소 지

으시는 모습으로 호주머니에서 지갑

을 꺼내서 지갑을 열어보니 6만원이 

있었다. 조희성님은 이것밖에 없는데 

하시면서 6만원을 다 꺼내 주시고는 

떠나셨다. 물론 그 보살은 많은 교인

들을 통해서 집중 성토를 당하는 곤욕

을 치뤘다. 이러한 조희성님의 성품은 

일부러 하려고 해서 될 수 없는, 그렇

게 성품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다. 

필자는 순간 영모님이 그토록 정성

을 들여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분을 두고 

증거하신 것이라고 깨달았던 것이다. 

정말 그러했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억

지로 하실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이다. 필자가 십 여년 간 그분을 대

하여 오면서 뵈온 그분의 모습은 한결

같은 미소 띤 인자하신 그런 모습이셨

다. 영모님이 그토록 정성을 들여 증

거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는 바

로 역곡에 승리제단을 세우시고 완성

의 역사를 하실 조희성님을 두고 증거

하신 것이었던 것이다.

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시
키려 오신 하나님(구세주 출현)

1) 또 다른 한 분의 하나님을 증거	
    하심

위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이 영모님은 

당신을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천상천하에 당신 외에는 하나

님이 안 계시고 오직 당신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

런데 영모님은 무슨 영문인지 또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

이다. 교인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

었다. 또 다른 하나님이라니… 이와 

같은 영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6000년 동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정과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 잃

어버린 두 씨인 아담과 해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뜻이었다. 

영모님은 삼수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삼수의 원리가 하나님 

아담 해와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가 

꼭 같은 것이다. 어디도 틀린 것이 없

었다. 머리카락 수도 같은 것이다(82. 

3. 8. 신앙신보)” 태초에 세 씨가 있었

는데 두 씨를 마귀에게 빼앗겨 6000

년 간 당신의 자녀들이 사망 아래 다

스림을 받아 슬픔과 탄식, 고통과 질

병 그리고 죽음 속에 사라져 갔던 것

이다. 이러한 인생을 보시고 6000년 

동안 탄식을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

은 두 씨를 잃은 순간 창조의 능력과 

전지전능의 능력을 상실하여 죽어가

사명이다. 그러므로 전도관 역사는 이

러한 두 씨를 찾는 역사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긴자의 출현이 안 이루어

지면 하나님도 끝장인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이긴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지옥 가(80년11월 영모님말씀)” 

라고 하시면서 우셨던 것이다. 잃었던 

아담과 해와가 승리하여 회복되지 못

하면 하나님도 지옥갈 수밖에 없는 비

참한 결과가 오는고로 영모님은 눈물

을 흘리시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

던 것이다. 삼수의 원리 속에서 한 씨

만으로는 간교하고 힘이 있는 마귀권

세를 이길 수가 없는고로 아담과 해와

가 승리하여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

과 인류 전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이

루시기 위하여 오신 상제 하나님은 지

금 당신 말고 다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다.

“내가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을 석

방시켜 모처에 모셔 놨다. 그리고 마

귀의 눈을 살짝 속이고 내가 그 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그리고 의인 

하나 만드는 데 피를 20번 토해야 했

다(80년 소비조합회의)”

“밥도 먹고 배설도 하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내가 고급화장지를 사다

가 주었다.(82. 3. 1. 축복일)”

상제 하나님이신 영모님께서 그토

록 해산의 수고 끝에 잉태하시어 영적

으로 낳으신 구세주 하나님을 증거하

시고 계신 것이다. “나는 그토록 고생

해서 하나님을 건지시기 위해서 고생

한 것이다”라고 하신다. 해산의 수고

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시

면서 “이긴자가 안 나오면 나도 지옥

이야”라고 비통하게 말씀하시던 영모

는 인생을 보고도 속수무책이었으며 

60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하나님 홀

로 마귀와 싸워야 했던 것이다. 그리

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

서 당신의 능력을 키워왔고 마귀의 힘

의 층을 능가하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대장마귀 예수의 

계략을 알아내어 마귀를 박멸시킬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6000년간 

마귀 속에서 승리하여 출현하는 이긴

자 구세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강한 피

를 다듬어 오신 것이다. 그런고로 하

나님은 이긴자의 두 씨인 아담과 해와

를 다시 찾아야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사망의 신에게 잡혀 사망의 굴

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류를 영원

토록 사는 영생불사의 존재로 이루어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영모님은 잃어버렸던 아

담과 해와 두 씨를 찾는 것이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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隱秘歌(一) 궁을론

兩白三豊名勝地 양백삼풍명승지

望遠耳聽心不安 망원이청심불안

時來運到細推究 시래운도세추구

縱橫一字分日月 종횡일자분일월

弓不在山弓不水 궁불재산궁불수

牛性在野四乙中 우성재야사을중

武陵桃源仙境地 무릉도원선경지

一片福州聖山地 일편복주성산지

鷄龍白石平砂間 계룡백석평사간

三十里局天藏處 삼십리국천장처

三神聖山何處地 삼신성산하처지

東海三神亦此地 동해삼신역차지

   

마귀를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양백

兩白지간에서 나온 백십승(白十勝)이 

감로해인(甘露海印=이슬성신=삼풍해

인)을 내리는 명승지(名勝地=십승지)

에 있다는데 멀리서 바라보고 듣기만 

하니 마음이 불안하구나. 때가 오고 천

운(天運)이 이르렀으니 자세히 이치를 

헤아려 궁구해 보아라. 십승지인(종횡

일자縱橫一字=십十)이 오셨음이 분명

하니라. 궁궁(弓弓=십승十勝)은 산(山)

에도 없고 물에도 없으니 우성(牛性)은 

들에 있으며(인위적인 꾸밈이 없고 천

진하며 절대 순수하다) 사을(四乙=백

십승白十勝)의 중앙에 거하시느니라. 

복숭아 꽃 피는 무릉도원은 신선이

나 사는 곳이요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니라. 정도령이 계

신 곳은 소사(素砂=흰돌=白石)땅이요 

부평 소사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감추어둔 곳이니라. 삼신이 계시는 성

산(聖山)은 어디인가? 동해(東海=동쪽 

해우반도=동반도)의 삼신산(三神山)

역시 이 곳이니라. 

甘露如雨海印理 감로여우해인리

小弓武弓生殺權 소궁무궁생살권

天下一氣弓乙化 천하일기궁을화

東走者死西入生 동주자사서입생

靑春男女老少間 청춘남녀노소간

虛火亂動節不知 허화난동절부지

天地震動舞哭聲 천지진동무곡성

生死判端仰天祝 생사판단앙천축 

山魔海鬼隱藏世 산마해귀은장세

陽來陰退肇乙知 양래음퇴조을지

六角八人天火降 육각팔인천화강

善惡分別仔細知 선악분별자세지

苦待春風訪道者 고대춘풍방도자

肇乙矢口天乙來 조을시구천을래

山水前路豫言中 산수전로예언중

四乙之中三聖出 사을지중삼성출

   

감로가 비처럼 내리는 것이 해인의 

이치인데 감로해인이 작은 활 같아도 

마귀를 쏘아 죽이는 무궁조화가 있는 

활이니 생살권(生殺權)을 가지고 있느

니라. 천하의 하나님의 기운이 모여 마

귀를 이기신 백십승(궁궁을을) 감로 이

슬성신이 되셨느니라. 동방 한국을 떠

나 달아나면 죽고 서방 사람이라도 한

국으로 들어오면 사느니라. 

청춘남녀 노소간에 허화난동(虛火

亂動)하는 자는 철부지라 천지가 크게 

흔들리며 움직이니 한편으로는 좋아

서 기쁜 나머지 춤을 추고 다른 한편으

로는 대성통곡하는데 생사(生死)가 갈

리는 이때에는 하늘을 우러러 빌 수밖

에 더 있겠는가? 산과 바다에 마귀가 

숨어 있는 세상인데 양신(陽神 =하나

님의 신)이 오고 음신(陰神=마귀의 신)

이 물러가게 되니 조을시구(肇乙知=

을을 지은 이치를 알아라)로다. 하늘의 

불이 내려올 때 즉 천신(天神)이 하강

(下降)할 때 선악이 분별되리니 자세히 

알지라. 영생의 봄바람(삼위일체 하나

님의 바람)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도를 찾는 자들아 조을시구나! 하늘의 

궁궁을을(백십승) 정도령이 오셨도다. 

이 나라 금수강산 앞길에 관한 예언 중

에 사을(四乙)의 가운데서 삼위일체(삼

신일체)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였느니

라.

西方結冤東方解 서방결원동방해

願日見之修源旅 원일견지수원려

須從白兎靑林   수종백토청림 

世上四覽誰可知 세상사람수가지

祈天禱神天神指 기천도신천신지

西氣東來獨覺士 서기동래독각사 

一鷄四角邦無手 일계사각방무수

萬人苦待直八人 만인고대직팔인

西方庚辛四九金 서방경신사구금

聖神降臨金鳩鳥 성신강림금구조

東方甲乙三八木 동방갑을삼팔목 

木兎再生保惠士 목토재생보혜사

서방에서 맺힌 원(冤)을 동방에서 풀

게 될 터인데 이 날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수원나그네가 바로 그분이니

라. 그 분을 만나려면 금운(백白)을 좇

아오신 동방(토兎)의 청림도사에게 달

려가야 하리라. 청림(靑林)은 계룡산

(鷄龍山)과 같은 의미이며 81궁 정도

령(72궁+81궁)을 말한다. 

세상사람 어느 누가 그 분을 알겠는

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

쳐 주리라. 금운의 기운을 좇아 동방으

로 오셔서 홀로 깨달은 선비이니라. 그 

분이 정(鄭=一鷄四角邦無手 일계사각

방무수)도령이시오. 만인이 고대하던 

진인(眞人=直八人직팔인)이니라. 서

방경신사구금(西方庚辛四九金)이니 

금운으로 오셨으며 금 비둘기로 강림

하신 성신(聖神=하나님의 신)이시라. 

동방갑을삼팔목(東方甲乙三八木)으로 

온 목토(木兎=72궁 목운木運)가 거듭

난 보혜사성신이니라. 참고로 진인(眞

人=구세진인=구세주)이란 진아(眞我

=하나님)를 찾은 사람이요 진인이 펴

는 법(法)이 진법(眞法)이다. 따라서 진

인이 구세주요 계룡산이요 삼신산이

요 청림도사요 정도령 미륵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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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사명을 완수하신 영모님


